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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화부채



고결한 사랑과 애절한 그리움, 정읍사
정읍사는 백제시대 때 지어진 작자 미상의 가요입니다.
『고려사』「악지」 기록에 따르면 정읍의 한 상인이 물건을 
팔러 나갔다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자, 그의 부인이 산에 
올라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원하며 이 노래를 
불렀다고 해요. 하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, 오래도록 
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녀는 끝내 돌이 되어버렸다는 설화가 
전해지고 있답니다.



체험키트에 들어있어요

정읍사 부채 (색상 랜덤), 압화
핀셋, 접착한지, 무광 필름지

이쑤시개, 목공용 풀 또는 딱풀

집에서 준비해주세요

준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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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화를 어떻게 놓으면 예쁠지 생각하면서 부채 위에 올려요
압화를 잘라서 사용해도 예뻐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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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쑤시개를 이용하여 목공용 풀이나 딱풀을
압화에 조금씩 찍어 발라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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핀셋을 이용하여 압화를 부채에 붙여요
압화가 얇으므로 조심해서 집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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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착한지 또는 무광 필름지 위에 부채를 대고
모양을 따라 연필로 그린 뒤 가위로 오려요

접착한지와 무광 필름지 중 원하는 것을 사용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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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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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착한지 또는 무광 필름지를 밑부분부터 천천히 붙이고,
윗부분은 커터칼을 이용해 깔끔하게 잘라요

정읍시립박물관 

다섯

압화부채



꽃바람 불어오는 부채 완성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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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성

무광
필름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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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착 한지


